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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인터넷 생명보험,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박정희 선임연구원

 점포나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생명보험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생명보험’의 판매가 

20~30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전업 2개사의 총 보험료가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0.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인터넷 생명보험의 선

두주자인 라이프넷의 지난 2월말 보유계약건수가 11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주력 상품은 10년, 20년, 30년 등 일정기간을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이나 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

보험이며,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젊은층의 니즈에 맞게 단순하면서도 알기 쉬운 것이 특징임.

 특히 저렴한 월 보험료가 인상적인데, 예를 들어 30세 남자 기준, 보험기간 10년에 사망보험금 

3,000만 엔의 월 보험료는 약 3,484엔으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절반 이상 낮은 수준임. 

 저출산·고령화로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생명보험 등을 판매하는 신규 

보험회사가 늘어나면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상품·판매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필요한 보장만을 설계하고 과잉보장을 축소하며 상품을 단순화하고 보험료

를 낮춰 인터넷 생명보험회사에 대응하고 있음.

 동시에 영업직원의 컨설팅 능력제고 등 대면판매방식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개인 전자메일

이나 전화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인터넷 생명보험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기업의 정보 보안 관리 강화, 아파트 경비 강화 등으로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대면판매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됨.

 ‘인터넷 생명보험’의 성장으로 보험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인지도 및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신

규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취약하다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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